BR6300


성공을 불러오는 언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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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심코 흔히 사용하는 말이 듣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단 둘이 말하거나 연단에서 청중에게 연설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 “쉽게 말해서” 또는 알기 쉽게 말씀 드리면” 등의 표현을 듣습니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화의 상대나 청중의 이해 능력을 낮게 보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 실수는 “이해가 됩니까?” 입니다. 말 상대가 자기의 말을 이해했는지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확인하려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나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가 이해를 못했으면 말하는 사람이 표현 능력이 모자랐다는 겸허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표현도 함부러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푠현을 듣는 사람 측에서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솔직하지 않았다는 건가?” 라는 반문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의 표현을 듣는 사람도 “다른 때는 진심으로 말하지 않았나?”라는 반응을 마음 속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심코 하는 말이 발언자의 뜻에 빗나가는 해석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 면에 신뢰하는 사람이 주는 충언이 생활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마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Lyndon Johnson)씨는 거의 100 킬러그램에 가까운 체중 때문에 고심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하루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소?” 존슨 대통령이 이런 의의 깊은 말을 아내로부터 듣고 새롭게 결심해서 결연한 노력한 결과 체중을 80 킬로그램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한 노 부부가 험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진 할머니가 남편에게 “영감, 나 좀 업어 줄 수 없어”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업혀 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당신 머리는 돌덩이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 무거울 수밖에.”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는데 나 좀 업어 줄래요?”하고 묻자 갈 때 자기를 업어준 일도 있고 해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업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라고 물으면 할머니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 가볍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왈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 가벼울 수 밖에” 라고 대답했다는 웃으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는 예화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고 쓰여진 팻말을 목에 걸고 통행인으로부터 동냥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구걸하는 맹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구걸하여 모아지는 돈이 얼마나 되나?” 그 맹인 청년은 “하루 종일 10 프랑 정도가 모아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행인은 그 청년이 목에 걸고 있는 팻말을 뒤집어 뭐인가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후에 그 행인은 다시 맹인 구걸인을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하루에 얼마나 구걸 액수를 모으냐고 물었습니다.  구걸 청년은 행인을 알아보고 손을 정답게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번에 다녀 가신 후로부터  하루에 구걸로 모아지는 액수가 50 프랑입니다. 도대체 이 팻말에 뭐라고 써 놓으셨길래 이런 변화가 생겼답니까?” 그러자 행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오, 원래의 팻말에는 날때부터 앞은 못본다고 적혀 있었지, 그래서 팻말을 뒤집고 나는 새로운 말을 적었다오. ‘당신에게는 봄이 오건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무미 건조한 말은 아무런 감상을 주지 않지만  말의 표현에 아름다운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면 사람들의 동정심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현인이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데는 60년이 걸린다. 유능한 지도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라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두배로 더하라는 목적으로 귀는 두 개를, 입은 한 개를 쥬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는 용어의 선택은 성공을 불러 온다는 가르침은 백번 옳다고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끝
